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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 3人 사인위조 주장 확인서 위조된 것"

26. 3. 15. 오전 9:35 언론사뷰

https://v.daum.net/v/20091125092715693?s=print_news 1/2



[뉴스엔 김형우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3人(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사인위

조라고 제기된 공연 확인서가 오히려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24일 보도된 동방신기 공연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며 A씨의 확인서 역시 날조된 공연 확인서를 짜 맞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명백한 거짓 진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케줄에 대해 연예인이 인지하고 있을 시, 간단한 신청 서류는 매니저가 대신해 매니저

재량으로 사인을 하는 사례가 많다. 동방신기 역시 일본,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바쁜 스케줄로,

세 번째 아시아 투어 공연 시 멤버들의 동의 하에 현장 매니저의 재량으로 서명해 서류를 제출

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렇게 대리 사인한 경우에도 중국 남경, 북경, 상해 등의 공연을 어떠한 문

제제기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또 "지난 24일 보도된 공연 확인서는 원본확인서들과 다른 짜깁기된 위조확인서이며, 실제로

원본 확인서와 제목 및 문구 등이 확연히 다르다. 이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한 문서 내용에 2009

년 6월 제출한 에스엠 타운 상해 콘서트 관련 서류에 있던 사인을 오려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인

다"며 "보도된 A씨의 확인서를 보면 사전 사후에 멤버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 또 2009년 3월 심천 공연에 대해 멤버들을 대신해 사인했

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심천 공연의 계약 자체가 2009년 7월에 성사되어 모든 관련 문서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A씨의 확인서 또한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짓 문

서이다. 또한 심천 공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재판부 앞에서 김재중 군이 명확히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심천 공연의 경우는 동방신기의 매니저 이OO씨가 지난 9월 멤버들의 동의 하에 사인을

대신해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의 법률고문인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는 이

미 스케줄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므로 관행적으로 매니저가 매니저의 재량 하에 대리 사인하

는 것 자체가 법률적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결론적으로, 3인 측이 공개한 동방신

기 공연 확인서는 짜깁기하여 위조된 것이며 A씨의 확인서 역시 악의적으로 당사를 비방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됐거나, 누군가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짜맞추기 위하여 작성된 확인서

다"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방신기의 현장 로드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

7월 중국 유학을 사유로 당사를 퇴사한 후에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세 명 멤버 중 한 명의 형의 연예계 데뷔준비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당사는 금번

건에 대하여 배후 인물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사에 대

한 사문서위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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